전자산업과 철강산업의 직장 따돌림 실태 by 서유정
｜제조업분야의직장따돌림은막대한손실을야기할수있음.
● 제조업은 국내 고용 및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직장 따돌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비용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이 국내 고용에 차지하는 비중은 약 16.7%로 산업분야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2014년 8월 기준), 우리나라 GDP의 28.9%를 담당하고 있음(통계청 경제활동별 GDP 및
GNI, 2014년 2사분기 기준).
● 그러나 국내 직장 따돌림 연구는 외국에 비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실태 분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 이 글은 제조업 근로자의 직장 따돌림 실태를 분석하고 근로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직장 따
돌림을 해소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함. 
｜분석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직장인스트레스조사(2014)』
● 분석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4년도『직장인 스트레스 조사』
● 조사 대상: 전자 및 철강 산업 398개 기업의 근로자 742명
- 만 18세 이상의 성인 중 현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조사 기간 및 방법: 2014년 6월 말 ~ 8월 말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짐. 
- 사무직은 주로 온라인 설문조사로, 생산직은 조사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설문조사로 진행
KRIVET Issue Brief
발행인이용순｜발행일 2014년 11월 15일｜발행처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4
63호
전자산업과철강산업의직장따돌림실태
- 직장 따돌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별 연간 비용은 전자산업이 약 1,380억 원, 철강산업은 약 261억 원
으로 추정됨. 
- 직장 따돌림 때문에 발생하는 1인당 연간 비용은 피해자의 경우 143만 원, 가해자는 91만 원, 목격자는
118만 원으로 추정됨.  
- 두 산업 분야의 따돌림 발생률은 8.9%이며, 근로시간이 길수록 따돌림 발생률이 높아짐. 
- 직장 따돌림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목격자 모두의 직업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근로시간 손실을
야기함. 
- 직장 따돌림 방지 법안 제정을 위해 직장 따돌림에 대한 산업별 통계조사와 심층연구가 필요함.  
01 분석의필요성및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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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따돌림의측정방법및정의
● 직장 따돌림은 주관적 방식(self-report)과 도구적 방식(operational approach)을 사용하여 측정함. 
- 주관적 방식에서는 월 1회 이상 반복적으로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응답자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으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따돌림으로 정의함. 
- 도구적 방식1)에서는 직장 따돌림에 해당하는 행동 목록 중 하나 이상의 행동을 주 1회 이상 반복적으로
겪고 있으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 따돌림으로 정의함. 
● 직장 따돌림 관여 형태에 따라 응답자를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 해당 없음으로 구분하여 분석
- 피해자는 주관적 방식이나 도구적 방식에서 따돌림을 겪고 있다고 분류된 경우로 정의
- 가해자는 누군가를 따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자, 목격자는 따돌림을 목격하기만 했다고 응답한 자, 해
당 없음은 피해자, 목격자, 가해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정의
｜철강산업보다전자산업에서, 근로시간이길수록따돌림발생률이높음.
● 전자산업과 철강산업의 직장 따돌림 발생률2)은 8.9%이며, 산업별로는 전자산업이 12.2%, 철강산업은
5.5% 임.
- 근로시간이 45시간 이상인 경우 직장 따돌림 발생 비율은 11.1%이나 45시간 미만인 경우 따돌림 발생
률은 6.5%임. 
｜따돌림피해자가될확률은평사원이가장높고, 대리이상은목격자가될확률이높음.
● 힘의 관계에서 하위에 위치한 평사원은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고, 상위에 위치한 과장 이상 급은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으며, 그 중간에 있는 대리∙주임은 목격자가 될 확률이 높음.
- 따돌림 피해자는 평사원 중에 11.7%, 대리∙주임급은 6.5%, 과장 이상은 6.3%로 나타남.
- 가해자는 과장 이상이 2.8%로, 평사원과 대리∙주임급(각각 0.9%)보다 높음.
- 목격자는 대리∙주임급이 11.1%로, 평사원(4.6%)이나 과장 이상(8.0%)보다 높음.
- 이는 직급에 따른 힘의 불균형이 따돌림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02 직장따돌림의주요피해자와가해자
｜각주｜
1) 제조업 분야의 따돌림 행위를
반영하여 개발된 KICQ(Korean
Interpersonal Conflict
Questionnaire: 서유정 외,
2014)를 바탕으로 조사
｜각주｜
2) 따돌림 발생률=따돌림 피해자
수/전체 근로자 수X100
[그림 1] 직장 따돌림 발생률
<표 1> 조사 대상 분포
구분 조사대상 구분 조사대상
성별 남자 413 (55.6)
여자 329 (44.4)
산업 전자 378 (50.9)
철강 363 (49.1)
사원 349 (47.0)
직급 대리∙주임급 217 (29.2)
과장 이상 176 (23.7)
계
고용계약 형태 비정규직 246 (33.2)정규직 496 (66.8)
직종 생산직 212 (28.6)사무직 530 (71.4)
기업 규모
300인 미만 504 (67.9)
300인 이상 238 (32.1)
742 (100)
(단위: 명, %)
｜근로자들은가해자가문제가있어서따돌림이발생했다고생각함.
● 직장 따돌림 관여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은 가해자가 문제가 있어서 따돌림이 발생한다고 인식함. 
- 피해자의 55.4%가 직장 따돌림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가해자와 관련된 문제를 지목하였으며, 30.8%
는 회사 조직 문제, 13.8%는 피해자 관련 문제로 인식함. 
- 목격자도 직장 따돌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가해자와 관련된 문제(49.1%)에서 찾고 있으며, 24.5%는
회사 조직문제로, 26.4%는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로 봄.
- 해당 없음의 경우, 직장 따돌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가해자 관련 문제로 생각하는 근로자가 45.4%로
가장 많고, 피해자 관련 문제는 28.0%, 회사 조직문제는 26.6%임. 
｜직장 따돌림은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모두의 직업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근로시간 손
실을유발함.
● 직업에 만족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피해자가 9.1%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가해자 20.0%, 목격자
29.6%, 해당 없음 45.9% 순으로 높음.   
● 근로시간 손실3)은 피해자가 하루 91.8분으로 가장 많고, 목격자는 88.8분, 가해자 84분, 해당 없음은 68.4
분 순으로 낮음.
2014. 11. 15
｜주｜
가해자는 수가 적으므로 분석 대상
에서 제외함.
03 직장따돌림의영향과발생비용
<표 2> 직급별 직장 따돌림 관여 형태
평사원 대리∙주임 과장이상 전체
피해자 11.7 6.5 6.3 8.9
가해자 0.9 0.9 2.8 1.3
목격자 4.6 11.1 8.0 7.3
해당 없음 82.8 81.6 83.0 72.5
계 100.0 100.0 100.0 100.0
(단위: %)
[그림 3] 직업만족 비율 및 일일 근로시간 손실
[그림 2]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따돌림의 주요 원인
｜주｜
직업만족 비율: 10개의 직업만족도
문항을 7점 척도(① 매우 불만족, ④
보통, ⑦ 매우 만족)로 측정하였으며,
10개 문항의 합산 점수가 50점 이상
인 근로자의 비율을 산출하여 사용
｜각주｜
3) 유급 근로시간이지만 생산에 사
용되지 않고 소모되는 시간
｜따돌림으로인한연간손실비용은전자산업이약1,380억원, 철강산업은261억원으
로추정됨. 
● 따돌림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을 바탕으로 1인당 연간 비용을 추계한 결과, 피해자가 중소기업 근로자일
경우 137만 원, 대기업 근로자일 경우 156만 원으로 나타남.
- 가해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가 91만 원, 대기업 근로자는 104만 원이며, 목격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
로자가 119만 원, 대기업 근로자는 11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 위의 비용은 근로시간 손실이라는 양적인 차원에서의 생산성 손실만을 계산한 것임. 따돌림으로 인한
업무 집중도 하락 등의 질적인 손실까지 고려하면 따돌림으로 인한 비용은 더욱 커질 수 있음.  
● 따돌림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 비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자산업은 약 1,380억 원, 철강산업은 261억
원으로 추정됨. 
- 전자산업은 전체 근로자 중 피해자가 12.2%, 가해자 2.1%, 목격자는 7.1%이며, 철강산업은 피해자 5.5%,
가해자 0.5%, 목격자 7.4%로 추정됨. 
｜직장 따돌림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와 목격자의 생산성도 떨어뜨려 막대한 비용
을발생시키므로따돌림을해소하고예방하기위한적극적인노력이필요함.
● 따돌림으로 인한 국가 차원의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산업별로 대표성 있는 통계조사와 심층연구가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 
- 따돌림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3년 9월 직장 따돌림 방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법안 실행
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탓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따돌림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업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따돌림을 방지하
기 위해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따돌림의 원인과 부작용, 발생 비용 등에 대한 사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서유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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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사점
｜주｜
1) 산업별 근로자 수는 통계청의
시도∙산업별 취업자 통계
(2013. 2/2)의 중분류를 바탕으
로 산출함. 
2) 전자산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
의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철
강산업은 1차 금속 제조업(24)
으로 정의함. 
<표 3> 따돌림으로 인한 1인당 근로시간 손실 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
연간(52주)
피해자 1,368,000 1,562,000 1,426,000
손실 비용
가해자 912,000 1,041,000 905,000
목격자 1,192,000 1,170,000 1,184,000
(단위: 원)
<표 4> 산업별 따돌림으로 인한 근로시간 손실 비용
구분 전자산업 철강산업
전체 49만 8천 명 15만 3천 명
피해자 12.2% 5.5%
가해자 2.1% 0.5%
목격자 7.1% 7.4%
산업별 손실 비용 1,380억 원 261억 원
